
‘낮은한의학’대중과소통하다

지난 8일서울강남출판문화센
터에서 이상곤 갑산한의원장의

‘낮은 한의학’(사이언스북스 펴
냄) 출간기념북콘서트가열렸다.
이날 행사에서 이상곤 원장은

연, 은행, 쑥, 무, 팥 등 일상 속에
서쉽게만날수있는먹을거리가
어떤약효를가지고있는지등을

구체적인 임상사례를 통해 설명
했으며, 이어서선재스님이각먹
을거리의요리법을소개했다.
이상곤갑산한의원장(한의학박

사)은 대구한의대학교 교수를 역
임했으며, <프레시안>의‘낮은
한의학’칼럼을 통해서 전문가의
오만한 시선이 아니라 환자의 눈

높이로 5000년 한의학의 지혜를
전해주목을받았다.
선재 스님은 경기도 화성 신흥

사 성일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
며, 1990년대부터사찰음식의연
구, 보급에앞장서온국내최고의
사찰음식전문가로최근‘선재스
님의 이야기로 버무린 사찰음식’
을출간해화제가되고있다. 

박승주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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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곤원장의‘낮은한의학’출간기념북콘서트

이상곤원장의‘낮은한의학’출간기념북콘서트가열리고있다.

비봉제약, ‘제1회비봉장학금수여식’

녹용전문기업 비봉제약(대표
이사 서승태)은 지난 7일 행복나
눔프로젝트의일환으로올해처
음으로 비봉장학금 전달식을 가
졌다.
이날 거행된 장학금 전달식에

서는앞으로한의약발전에기여
하게될학생들에게장학금이전
달됐다. 
장학금 수여식에는 대한형상

학회 정행규 명예회장과 비봉제
약서승태대표이사를비롯한연
구회한의사회원, 한의대학생들
을포함, 50여명이참석했다.
비봉제약 서승태 대표이사는

“한의계의어려움을나눔과동시
에한의학발전에보탬이되도록
앞으로보다많은장학생에게장
학금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
다”고전했다. 박현철 기자

비봉장학금수여식이열리고있다. 

대전대학교대전한방병원‘뜸치료센터’개설

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(병
원장 손창규)이 지난 7일 최신
시설을 갖춘 뜸치료센터를 개설
했다.
손창규병원장은“뜸치료센터

는 지역주민의 질병예방은 물론

암을 비롯해 노인성질환 치료와
성인병예방및치료법연구개발,
외국인 의료관광 한방체험을 통
해한의학의우수성을널리알리
는데 도움이 될 것”이라고 기대
했다. 김대영 기자

대전대학교대전한방병원에개설된뜸치료센터.

최근국내거주중국중의대출
신들이자칭‘중의연합회’를창립
하고 한·중FTA 추진에 정부의
전통의학개방정책을촉구했다.
이는 의료시장이 개방되면 중

국의통상압력때문이라도중의사
출신들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
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일종의‘기
대치위반효과’일수있다.
이에대해 24일 보건복지부 관

계자는“의료시장개방과외국의
료자격 면허인정은 전혀 관계가
없는데도 이를 아전인수격으로
이용하는 것은 국익에도 배치된
다”며“중국 중의대는 국내 한의
가대학과 교육연한, 교과과정, 임
상 및 이론, 면허제도, 기타 의료
여건등도전혀달라국내한의사
국가시험 응시가 원천적으로 불
가능하다”고못박았다.

“외국 한방의학을 전공하는 대
학을졸업하고그면허를받은자
는 당해 대학이 우리나라 한의과
대학과 동등한지 여부를 보건복
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2006년
4월부터예비시험을거쳐한의사
국가시험에 합격해야 그 면허를
취득할수있게돼있다.
이에 따라 중국 중의학 유학생

문제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원칙
고수가필요한때다.

김대영 기자 kdy2659@hanmail.net

중의학유학생문제분명한원칙고수가중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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